
Walkerhill Show (1963-2012) 

“워커힐쇼”는 1963년 워커힐호텔 개관 이래 2012년까지 48년간 운영된 워커힐 내의 공연을 통칭하는 이름

이다. 정부에서 워커힐의 건립을 추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겠지만, 관광산업의 진흥을 꾀하고 

관광시설을 개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워커힐은 단순한 호텔

이 아닌 리조트의 개념으로 건립되었으며, 개관과 동시에 외래 관광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즉 워커힐쇼는 외국인을 위한 국내 최초의 호텔 공연이자 공연 관광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다. 



Honey Bee Show (1963-1990s) 

초기의 워커힐쇼는 공연단인 “하니비”의 

이름을 따서 하니비쇼라는 이름으로 출발

하였고, 이 이름은 1990년대까지 워커힐

쇼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하니비쇼는 퍼시픽 나이트클럽이라는 식

당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당시로서는 파격

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특이한 공연

이었다. 하지만 주한미군 등 외국인을 위

한 전용쇼로서 외화 획득에 기여했고, 하

니비쇼단이라는 무용단이 전부 내국인으

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Honey Bee 

경향신문 1962.10.23 

하니비쇼단의 단원은 1962년 10월에 열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었다.  

 

허니비로 선발되기 위한 신체적 조건은 162㎝ 이상의 신장과 고졸 이상의 학력, 18∼21세의 나이로 엄격했다. 허니비는 선발과 함

께 연구생이 돼 6개월에 걸쳐 발레, 고전무용, 국악 등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배우고 이것이 숙달되고 1년이 지나면 허니비 가무단

에 편성돼 1시간 동안 민속, 라인댄스, 뮤지컬 등 다양한 쇼를 보여줬던 것이다. 이런 허니비 가무단은 연구생이 70여 명이고 무대

에 서는 현역은 35명 정도 규모였다.  

(“60년대 쇼무대 지존 워커힐호텔”, 문화일보 10월 11일)  



Honey Bee 

하니비쇼단은 워커힐호텔의 전속 무용단으로 민속쇼와 외국쇼 등을 공연하였다. 

그리고 매년 군부대 위문공연과 양로원 방문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6년에는 

대만 제일호텔에서 첫 해외공연을 열기도 하였다. 

하니비쇼단의 이름은 2000년대 초반 워커힐민속무용단으로 개명되었다. 

초기 하니비쇼는 공연 기간이 불규칙적이

었지만, 1978년 쉐라톤 워커힐 호텔의 건

립을 기점으로 하여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

리잡게 된다. 선정적인 공연이라는 선입견

과는 달리, 관객들은 모두 정장을 반드시 

착용해야 했고, 내국인의 경우 정부 고위

급 인사나 외국인과 동반해야만 입장이 가

능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공연장의 분위기

와 관객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62.12.26 

준공 기념 축하 공연 (1962.12.26) 

퍼시픽 나이트클럽 최초의 공연은 1962년 12월 26일에 열린 워커힐 준공 기

념 축하 공연이었다. 당시에는 하니비쇼단이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

태였기 때문에, 미8군의 유니버설 예능단에서 공연을 담당하였다. 

 



개관 기념 축하 공연 (1963.04.08) 

하니비쇼단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이듬해 열린 워커힐호텔 개관 기념 축하 공연이었다.  

이 공연은 할리우드의 공연기획자이자 제작자인 스티브 파커가 기획했으며, 파커는 부인인 여배우 셜리 맥

클레인과 함께 워커힐을 방문하였다. 

이 날은 미국의 재즈 가수이자 트럼펫 연주자인 루이 암스트롱이 특별공연을 가지기도 하였다. 



개관 기념 축하 공연 (1963.04.08) 

당시 15세였던 윤복희가 이 공연에서 루이 암스트롱

을 만났다는 에피소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미8

군 무대에 출연하던 윤복희는 루이 암스트롱의 모창

을 해서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공연 마지막 무

대에서는 루이 암스트롱의 목말을 타고 노래를 부르

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윤복희는 해외에 진출하여 Korean Kittens 라는 

4인조 보컬그룹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63 
1978 2008 

가야금극장식당 개관 (1978) 

워커힐쇼는 1978년 가야금 극장식당이 개관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존의 워커힐쇼 공연장

은 구 본관 1층에 위치해 있던 퍼시픽 나이트클럽(퍼시픽 극장식당)이었지만, 신규 호텔이 건립됨에 따라 

지하 1층에 가야금 극장식당이 개관하였다.  

새로운 극장식당은 관객 수용 규모가 2배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lifting stage, wagon stage, turn table 

stage, gondola 등 첨단 시설을 갖춘 당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공연장이었다. 당시 국내의 무대장치 기술

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의 쇼디자이너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세트디자이너 등

이 영입되어 극장이 완성되었다. 

1987년에는 워커힐쇼의 무대장치를 전시하는 “무대의 미학전”이 워커힐미술관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Las Vegas On Ice (1978.07.12-11.30) 

1978년에는 가야금 극장식당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하여 “라스베가스 온 아이스”라는 특별쇼가 공연되었다. 

라스베가스의 아이스쇼단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 공연은 실내에 설치된 특수 아이스링크를 통해 한여름

에도 아이스쇼를 공연할 수 있었으며, 가야금 극장식당의 우수한 무대 시설을 자랑하기에 충분하였다. 

원래 약 한 달간 공연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평균 530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흥행이 이어지자 연장공연을 

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해 11월 말까지 5개월간 총 8만명 이상을 매혹시킨 공연이었다. 



김씨스터즈쇼 (1980.03.08-04.17) 

동아일보 1980.03.25 

가야금 극장식당에서 열린 또 하나의 특별공연은 김씨

스터즈의 내한공연이었다. 김씨스터즈는 “목포의 눈물”

을 부른 가수 이난영의 두 딸과 이난영의 조카로 이루

어진 3인조 여성 그룹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8군에서 

공연을 하다가 1959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갔고, 현지 쇼 

기획자의 눈에 띄어 1970년대까지 라스베가스에서 활

발하게 활동하였다, 

김씨스터즈의 리더인 김숙자는 2014년 3월 한국인 최

초로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하였다.  



김씨스터즈 

1959.09.20  Ed Sullivan Show 

김씨스터즈가 미국에 진출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Ed Sullivan Show 라는 당시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TV쇼

에 출연하게 되었다. 1959년 9월 20일 이 공연 무대에서 김씨스터즈는 함께 출연한 루이 암스트롱을 만나게 

되고, 루이 암스트롱은 한국에서 온 김씨스터즈에게 관심을 보이며 따뜻하게 응원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1970-80년대 워커힐쇼 

1970-80년대의 워커힐쇼는 에어앤침팬

지쇼, 매직온아이스, 레뷔쇼 등의 외국쇼

와 하니비쇼단의 민속쇼 등으로 구성되

었다. 

특히 1979년에는 기존 하니비쇼의 제작

진과 공연단을 주축으로 하여 워커힐 프

로덕션이 설립되었다. 워커힐 프로덕션

은 공연 기획과 제작에서부터 외국 공연

의 수입 및 홍보, 그리고 단원 관리와 같

은 연예 사업까지 워커힐쇼와 관련한 모

든 제반 사항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인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1981년 워커힐 프로덕션은 결국 쉐라톤 

워커힐에 합병되었다. 



1980-90년대 워커힐쇼 

명원식 오케스트라 워커힐쇼 MC 재키박 

워커힐쇼는 재키박이라는 한국인 사회자 겸 가수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의 3개 국어로 워커힐쇼

를 소개함으로써 시작하였다. 또한 명원식오케스트라라는 전속 악단이 현장에서 쇼의 음악을 라이브

로 연주하기도 하였다.  

이후 1990년대까지 워커힐쇼의 민속공연 레퍼토리는 가야금 병창, 북춤, 탈춤, 군무, 살풀이, 사물놀

이, 부채춤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 밖에도 민요, 대중가요, 코미디 퍼포먼스 등이 함께 공연되었다.  

이렇게 특정 주제나 제목이 없이 다양한 레퍼토리를 교차하며 이루어진 워커힐의 민속공연은 2002년 

공연된 ‘가련’을 기점으로 정통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가련 (2002) 
이전까지 사용한 전통쇼라는 이름 대신 

전통공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가

련’이 무대에 올려지던 2002년부터였다.  

‘가련’은 무고, 화관무, 태평무, 교방무, 

장고춤, 바라춤, 부채춤 등과 같은 한국

의 전통무용을 소재로 한 공연이었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의 예능보유

자인 故 정재만(1948~2014)이 안무를 

맡았고, 전통무용을 전공한 무용수들이 

공연에 참여하였다.  



동방의 빛 (2009) 

‘가련’ 이후로도 워커힐쇼는 만성적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보인다. 2006년에는 드라

마 대장금을 모티브로 한 ‘대향연’이 제작되었고, 2009년에는 사물놀이, 승무, 탈놀이, 오고무 등 한국

의 전통무용으로 구성된 ‘동방의 빛’을 선보였다. 그러나 ‘동방의 빛’ 역시 흥행에 실패했고, 워커힐은 

2010년 ‘꽃의 전설’을 통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꽃의 전설 (2010-2012) 

2010년 초연된 ‘꽃의 전설’은 워커힐에서 자체 기획, 제작한 워커힐쇼 최초의 단독 민속공연이었으며,  

한국 전통무용과 연희에 마샬아츠와 비보잉 등을 접목한 공연이었다. 이후 내용을 개편한 ‘꽃의 전설 

2’가 2011년부터 공연되었지만 여전히 관객 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결국 2012년 누적된 적자와 관객 

감소로 인해 2012년 3월 ‘꽃의 전설2’는 막을 내렸고, 이것이 워커힐쇼의 마지막이 되었다. 


